
조문별 제ž개정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ㅇ  전기추진 선박기준

◇ 제․개정 이유

ㅇ 전기추진선박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동식전원 등 전기추진선박과

관련된 신기술을 제도권에 수용하고,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불합리한

기준을 정비하며, 전기추진선박의 화재 및 운항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,

일부 기타 개정소요를 「전기추진 선박기준」에 반영하려는 것임

◇ 주요내용

가. 고시 적용범위 확대(안 제3조, 제18조의1)

종전에는 리튬이차전지선박에 적용하도록 하였으나, 보다 다양한 추진

방식을 제도권에 수용하기 위해 이를 개선하여 전기추진선박에 대해

적용하도록 개선하고, 이동식전원에 대해서도 고시를 적용할 수 있도록

요건 마련

나. 전기추진설비 이중화 요건 반영(안 제5조제4항)

전기추진설비 이중화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전기추진설비를 2개 계통

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1개 계통에 고장이 발생해도 선박이 추진력을

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

다. 전기추진선박 화재 안전 확보(안 제15조제7항)

배터리실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해 오프가스 탐지기, 주입식 소화장치

등 신기술이 적용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



라.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기준 등 개선

1) 종전에는 배터리실에서 가연성 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

방폭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, 소형선박에 적용이 가능한 상용화

된 방폭형 냉난방기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화재 시 배터리실에 공

급되는 전기 차단 등 일정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비방폭 설비를 설

치할 수 있도록 개선(안 제6조제3호)

2) 전기추진설비 설치장소에 따라 방수·방진 위험 노출정도가 다를 수 있

으며, 선박용 배터리 중 밀폐 보호등급 IP55를 만족하는 제품이 부

재한 점을 고려하여, 선내 폐위구역에는 IP44를 적용하도록 개선(안

제14조)

3) 종전에는 도면, 조선소가 동일한 시리즈 선박이더라도 모두 위험성

평가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나, 이러한 시리즈 선박은 위험성 평가의

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(안 별표 3)


